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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
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 -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청소년찬양축제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와 GBC미주복

음방송이 공동을‘청소년찬양축제(GBC & 

CMA YOUTH PRAISE FESTIVAL)’를 연다. 

이 행사는 이달 31일(토) GBC미주복음방송 애

너하임 본사(2641 W. La Palma Ave. Anaheim, 

CA 92801 )에서 열린다.

참가 자격은 K-12학년이며 참가 부문은 성

악, 피아노, 현악, 기악등이다. 참가비는 솔로 

50달러, 듀엣 80달러, 트리오 100달러이며 참

가곡은 자유곡 1곡, 찬송가 또는 CCM 1곡이

다. 참가 신청 기한은 8월 20일까지이며 GBC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new.kgbc.com/web/

home/page/129)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

성한 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문의: (714) 484-1190, (213) 222-3050

가을 학기 학생 모집
효사랑 선교회

효사랑 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 14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21)가 시니어대

학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시니어대학은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는 학훈으로 운영되는 2년제 과정이다.  

시니어대학 가을학기 프로그램은 힐링 댄스, 

찬양율동, 음악교실, 난타교실, 성경파노라마, 

영어교실, 컴퓨터교실, 스마트폰 강의, 탁구교

실, 건강 검진 등이며 이달 6일부터 매주 화, 목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된다.  월 수업료는 40

달러이다.

시니어대학 남승우 학장은“이 시대 시니어

들의 사명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며“남

은 생애는 멋진 믿음의 이력서를 쓰는 시기기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문의: (562) 569-1189

풍랑 (마태복음 14장 22-32절)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선지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마

을로 이동하다가 풍랑을 만난 사

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앗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다시스로(스페인) 도망하

던 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

을 만납니다. 이 풍랑의 원인 불순

종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만

난 풍랑은 불순종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만

난 사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말씀

에 순종해서 풍랑을 만났든지 불

순종해서 풍랑을 만났든지 이 풍

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

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풍랑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살다보면 우리에게 크든 작든 풍

랑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풍랑

이 있는가하면 불순종으로 오는 경

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무

리를 떠나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

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 때문

에 고생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

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 잘 아십니다. 크고 작은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괴로이 노젓는 제

자들을 보시고 친히 산위에서 내

려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

들을 구하러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죄

와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하

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관해 기

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 근심과 슬픔에 잠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

습니다. 그리고“그를 이끌고 밖으

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

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

리라”(창 15:5) 약속해 주셨습니다.

집을 떠나 광야의 먼 길을 향하

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

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나그네 된 

야곱에게 하나님은 친히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43 : 2에서 하나님은“네가 물 가운

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

라 강이 건널 때에 물이 침몰치 못

할 것이라...”말했습니다. 하나님

은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

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풍랑을 통해 우리

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몰아치는 풍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

은 왜 우리에게 이런 풍랑을 주실

까요? 때로는 풍랑이 풀 수 없는 수

수께끼처럼 느껴 질 때가 있습니

다. 오늘 말씀은 이 문제에 답을 주

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으로 넘실대는 

바다를 걸어올 때, 베드로는 예수

님에게‘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

수님께서‘그래 걸어오라’그래서 

베드로가 물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억의 사람이 살았지

만 물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밖

에 없습니다. 풍랑 때문에 베드로

는 물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리고 금새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의심하면서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다음 성경구절에 주목해

야 합니다.“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

져가는 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

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아 주

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0-31) 

예수님은‘즉시’손을 내밀어 베드

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도‘즉시’건

져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

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람아 잔잔하라! 할 때 

바람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제자

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났

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때문에 요

나는 다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러나 제자들은 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후 제자들은 예수님

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순종해서 풍랑을 만나든, 불순종

해서 풍랑을 만나든 예수님은 풍랑

을 통해 유익을 주셨습니다. 그래

서“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

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롬8:28) 

것입니다.

-강용규 목사-


